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기원전 약 1,000 년)에서는 후에 ‘가메가오카식 토기’라고 

불리게 되는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후반에 일본 북부에서 

만들어진 토기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도의 제작 기술과 훌륭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한 이 공예품은 곧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가메가오카식 토기는 

도쿄국립박물관,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정신성 

이 유적을 발굴한 결과,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물품을 함께 묻은 

토광묘(타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한 무덤)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덤 구덩이와 유적 곳곳에서는 잘 갈고 닦여진 토기, 광택이 있는 비취 

구슬, 옻기, 식물 섬유로 짠 물건,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속이 빈 중공 토우 등 다양한 매장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식품이 공물로써 

함께 묻혔다는 사실은 조몬 시대 말기의 사회가 발달된 정신 세계를 보유하고 복잡한 

형식의 제사를 지낸 진화한 사회였음을 말해줍니다.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지 유적 

조몬 시대 말기에 가까운 기원전 1,500 년~기원전 400 년경이 되면 무덤지는 마을 

바깥에 만들어지고 여러 마을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변모합니다. 또한 의식을 

치르는 장소와도 구분되도록 분리했습니다. 이전의 마을(기원전 3,000 년~기원전 

2,000 년)과 비교해 마을의 규모가 작아지고 분산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은 조몬 시대 말기의 독립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무덤지입니다. 

 

인접한 관련 유적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에는 몇몇 안내 표지판과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토우상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고야노 패총[링크]까지는 

걸어서 15 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쓰가루시 조몬주거 전시자료관 

카루코[링크]와 쓰가루시 기즈쿠리 가메가오카 고고자료실[링크]에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조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소 멀기는 하지만, 같은 아오모리현 내에 자리한 하치노헤시의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에는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가메가오카식 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